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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의 직업결정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 중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 2010)을 활용하여 총 1,348명(여학생 719명, 남학생 62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은 대학생 시기의 전공만족도와 직업결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등학생 시기에 진로정체감 수준이 대학생 시기의 직업결정과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둘째, 대학생 시기의 전공만족도는 직업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직업결정 수준도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셋째,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의 직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는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은 대학생 시기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직업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진로정체감 형성의 중요성과 직업결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during high school period on job decision and satisfaction of major, and to inspect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of major among these variables. To this end, data of a total of 1,348 (719 female students and 629 male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KCYPS 2010),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positively influences the satisfaction of major and job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This means that the level of career identity during high school students affects job decisions and satisfaction of major during college students. Second, it proved that satisfaction in major in college stu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decision, and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the major, the higher the level of job decision. Third, it appeared that satisfaction of major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students on job decisions in college student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increased the satisfaction in major of college students and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through this. Focusing on the research results, the importance of forming career identity and a plan for career decision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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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어 원하는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여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진로 탐색과 고민을 통해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로 이 시기 진로정체감은 미래의 직업결정에 도움이 된다(심희준, 이상희, 2016). 그리고 진로정체감은 생애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환과 삶의 적응과 안녕감 형성에도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upta, Chong & Leong, 2015). 이러한 면에서 청소년기에 충분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이 되지 않아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진로 의사결정에도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이은정, 임하진, 고한솔, 김보영, 고혜연, 하규영, 2022).

      고등학생 시기는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기 전에 진로의 방향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Super의 진로 발달이론에 따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기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단계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인 직업 선호도를 토대로 진로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장서진, 최윤정, 2022 재인용). 이를 위해 고등학생 시기에 자신의 흥미, 능력, 목표,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발달시켜야 한다(곽수란, 2020). 그리고 자신의 생애 목표를 계획하고 수립하면서 자신이 선택하게 되는 진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성인이 되어 참여하게 될 직업 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강영배, 2013).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탐색을 우선으로 다루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여 진로발달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는 어느 분야의 진로에 관심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학을 결정해야 하지만 진로 탐색을 통한 진로 정체성 확립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등학생 시기에 진로정체감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전공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020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응답에 대해 우리나라 청소년(만 9~24세) 중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한 청소년의 비율이 67.7%였으며, 그중 이미 대학을 진학하였거나 취업을 앞둔 만 19~24세 대학생 시기에 해당되는 후기청소년의 58.6%가 진로 미결정으로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것(통계청, 2020)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경력직 선호 현상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함께 취업난이나 졸업 후 연장된 취업 준비 기간 등으로 진로 결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국, 2022). 이렇듯 구체적인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 자신감 부족과 우울감,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이향림, 최응용, 2020)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경제 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적 및 외적 변인이 연구되었다. 그 중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진로정체감에 주목하였으며, 진로정체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직업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석, 2019; 윤영란, 2009). 고등학생 시기 전로정체감은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 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지니며(조세연, 김기찬, 2014), 고등학교 3학년 시기 높은 진로정체감은 미래에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을 높인다(권재기, 김진호, 2011). 즉,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들며 이를 토대로 대학을 결정하도록 한다. 특히 진로정체감은 대학의 학과 선택 및 전공 선택을 스스로 고민하게 함으로써 직업결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진로정체감과 진로 결정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향후 선택이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의 전공만족과 직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전공만족도는 현재 자신이 선택하여 소속한 전공에 대하여 개인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하혜숙, 김계현, 2000).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전공 활동의 경험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 취업하려는 동기가 높다(이미선, 김한나, 2019).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중 73.7%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통계청, 2021)에서 대학에서의 전공만족도는 향후 진로 결정이나 취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생 중 10.4%가 대학 입학 이후 편입학 및 재수를 준비하고자 휴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통계청, 2020). 이러한 원인으로는 고등학생 시기에 낮은 진로정체감으로 인해 자기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않은 전공선택과 관련되며(정경아, 조지현, 2015), 이것이 낮은 전공만족도를 초래하여 결국 늦은 진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본인의 적성과 상관없는 전공선택으로 인한 전공 불일치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 전공만족도와 직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과 대학생 시기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의 전공만족도와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생 시기의 전공만족도는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과 대학생 시기의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결정
        현대인들은 직업을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규정하고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써 활용한다(김병희, 2003). 다시 말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얼마나 보상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직업을 통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서우석, 2008). 그렇기에 현시대적 상황에 있어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직업을 결정한 집단은 직업을 결정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개념과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김민선, 연규진, 2014) 직업결정은 정서 및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직업결정은 진로 결정 과정의 한 단계로 이 시기의 직업결정이 성인기의 직업결정과 동일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결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을 벗고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한다. 실제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고,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탐색 활동을 더 활발히 한다(DAN WANG, 안도희, 2017). 이는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진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 직업을 결정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강연우, 2004; 신하영, 박소영, 2021),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광열, 2019; 진경미, 2022). 더욱이 취업 이후에도 진로 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첫 직장의 직무 만족도가 높으며(이요행, 문광수, 오세진, 2009), 직무 자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신하영, 박소영, 2021). 그러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고졸 이하 또는 대학생의 16.6%가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8~2021) 진로 미결정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 직업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원인을 탐색하고 나아가 구조적인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직업결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2. 진로정체감과 직업결정
        직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직업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다(김정숙, 황여정, 2007). 개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생애 목표 등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목표하는 것과 흥미를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이상희, 오보영, 2013).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체감을 직업적 영역과 관련하여 개인이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즉, 청소년기는 진로정체감을 확립함으로써 추후 자신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시기이다(이상길 2006). 선행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진로 결정 혹은 구체적 직업결정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이은경, 오소영, 곽현, 2019; 이응택, 최재혁, 2017). 그리고 진로정체감을 확립한 청소년들이 진로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직업을 결정할 확률이 6.221배가량 높으며(김정숙, 황여정, 2007), 진로정체감이 낮을수록 만성적으로 진로를 미결정할 가능성이 크다(어윤경, 2011).

        특히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은 직업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은경 외(2019)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중학생 시기의 진로 결정은 부모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지만, 고등학생 이후부터는 본인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등학생 시기는 주체성과 주도성의 확립으로 외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소인 진로정체감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 특성에 따른 청년기 직업결정 양상에 대한 예측을 알아본 결과 자기 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미래에 진로 미결정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권재기, 김진호, 2011).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대학 이후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공만족도와 직업결정
        전공만족도란 본인이 생각한 진로에 대한 기준에 현재 본인이 속한 학과를 대입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다(정희영, 박옥련, 2009).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본인의 진로 선택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자신의 직업결정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전공만족도는 대학 적응을 유도하는 동기적 요인이며, 졸업 후 진로 선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영, 이동혁, 2022; 이현숙, 2019; 임은미, 박승민, 엄영숙, 2009). 황정희(2022)는 전공만족도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진로와 직업에 대한 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김수영(2022)은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평가하는 요인인 자신에 대한 평가, 정보수집, 목표 선택, 진로 계획,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안수경, 정봉희, 오지현, 2022). 즉, 대학생 시기 전공 만족은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필요한 행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게 하고(원정달, 2019), 직업을 결정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전공만족도는 취업에 대한 동기적 측면인 마음가짐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행동뿐 아니라 취업 후의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유정민, 2018).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 시기 전공만족도가 개인의 내적인 만족감 그리고 대학 생활 적응 등 단기적인 영향과 동시에 향후의 취업 준비나 직업결정과 같은 장기적인 요인과도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4.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직업결정 간 관계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는 직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따른 진로 태도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태도 성숙 수준이 높았고, 진로 준비 행동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은희, 조아미, 2017). 또한 진로정체감은 전공만족도에도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정영미, 2018), 내재적인 직업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흥미가 전공과 일치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전공만족도를 보인다(한예정, 2014). 그리고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을 확립하여 본인이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높은 전공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전에 학과에 대해 알아보고 입학한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전공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이송미, 조지현,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높은 진로정체감이 전공에 대한 사전 지식을 통해 전공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고, 전공을 준비하도록 독려하여 이것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실제로 고등학생 시기에 전공 학과를 선택할 시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정경아, 조지현, 2015).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이나 취업 준비와 같은 직업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전공에 흥미와 애착을 가져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면 전공과 관련된 직업과 노동시장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적극적인 진로 탐색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을 높인다(황지영, 2012). 이러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직업결정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만족도는 직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진로정체감과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직업결정의 단편적인 관련성만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특정 학과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초등교육,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며 진로발달 관점에서 중등교육 기관은 다양한 진로탐색과 진로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각 분야의 전문인을 위해 교육하는 기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형태이며, 중기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은 후기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과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 발달인 진로정체감 형성이 대학생 시기의 전공만족도와 직업결정에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의 직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위와 같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 2010) 자료를 활용하였다. 관련 자료는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발달과 발달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각 2,300여 명(총 7,0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 2,351명, 78개의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 중 2015년의 6차(고등학교 3학년), 2016년의 7차(대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으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제외하고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1,348명이다.

        
          <표 1> 
				
          

          
            최종 연구대상 특성 (빈도분석)
          
          

        

        
          
            
              	변인유형
              	N(명)
              	비율(%)
            

          
          
            	성별
            	여
            	719
            	53.3
          

          
            	남
            	629
            	46.7
          

          
            	대학 소재지
            	비수도권
            	931
            	69.1
          

          
            	수도권
            	417
            	30.9
          

          
            	대학구분
            	2~3년제
            	441
            	32.7
          

          
            	4~6년제
            	907
            	67.3
          

          
            	대학 설립유형
            	국공립
            	291
            	21.6
          

          
            	사립
            	1,057
            	78.4
          

          
            	대학진학 여부
            	비진학
            	533
            	22.7
          

          
            	진학
            	1,348
            	57.3
          

          
            	취업
            	470
            	20.0
          

        

        

      

      
        2. 측정도구
        
          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척도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6차(고등학교 3학년)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공인규(2008)의 척도를 8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것으로, 문항 내용으로는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와 같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것을 의미한다. 진로정체감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a .89이다.

        

        
          2) 직업결정
          직업결정은 진로 결정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진로 결정수준과 실질적인 취업 준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직업결정 문항은 장래 직업결정 여부를 묻는 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리커트 척도 3점으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문항 구성은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1점,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2점,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결정이 명확한 것을 의미한다.

        

        
          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하혜숙, 김계현(2000)이 구분한 전공만족도의 요인(관계만족, 교과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학교만족) 중 대학 자체보다 학과와 학부에 대한 전공 만족과 더 연계된 관계만족, 교과만족, 일반만족의 개념을 근거로 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YPS)에서 제시한 전공만족도는 이종원 외(2016)의 대학, 전공만족도 문항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수 및 강사진에 대한 만족, 강의 및 교육과정 구성 만족, 강의 및 교육내용 만족, 전공(학과/학부) 만족과 관련된 4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에서 4점 ‘매우 만족한다’순의 높은 점수로 응답할수록 대학생 시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공만족도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a .84이다.

        

        
          4)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인을 투입하여 진로정체감이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직업결정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종단연구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전공만족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김석우, 2016). 이와 반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김희정, 2009)가 있었는데, 이는 연구 대상을 특정 학과로 제한한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가지며(김윤주, 김윤경, 이송미, 2015), 자아 탄력성도 전공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희, 2018). 그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곽윤정, 이지혜, 2018), 부모와 자녀의 친밀성이 전공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이상경, 2019), 대학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서도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정상희, 김은희, 김현숙, 2011).

          직업결정과 관련된 변인으로 이수진, 김하나, 김봉환(2021)은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 결정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외에도 성별(이현주, 2008), 자아정체감(김영화, 김계현, 2011), 삶의 만족도(박동진, 김송미, 2020), 또래 애착(안현자, 이창환, 2011), 대학구분(임옥진, 2012)이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에 성별,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 또래 애착, 긍정적 양육 태도, 대학 소재지, 대학 구분을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통제 변인으로 7차(대학교 1학년)년도의 성별, 대학생 시기의 우울(간이정신 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에서 우울척도 13문항 중 3문항 제외 문항 수정·보완), 자아존중감(Rog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 번안), 자아탄력성(Block&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 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수정, 보완한 문항), 자아정체감(송연옥(2008)의 척도를 8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 삶의 만족도(김신영 외(2006)의 삶의 만족도 문항),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 태도 검사 문항 중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 제외, 긍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애정, 합리적 설명에 대한 변수계산 실시), 또래애착(Armsden &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황미경, 2010 재인용), 대학 소재지, 대학 구분, 대학 등록금 부담 정도(한국교육종단연구, 조혜영 외(2012), 이종원 외(2016)의 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대학설립유형을 선정하였다. 이에 성별과 대학 소재지는 각각 여자=0, 남자=1, 비수도권=0, 수도권=1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또한 대학 구분도 2~3년제=0, 4~6년제=1, 대학 설립유형으로 국공립=0, 사립=1로 각각 더미변수화 하였다. 대학생 시기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양육 태도, 또래 애착, 등록금 부담 정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의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SPSS 21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뿐만아니라 Hayes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사용하여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의 직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학생 시기 전공만족도가 매개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5,000번)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6차 시기 진로정체감의 평균(표준편차)은 3.047(.584)로 나타났으며, 7차 시기의 전공만족도와 직업결정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2.882(.529)과 2.142(.703)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제변인
            	성별
            	1348
            	.000
            	1.000
            	.467
            	.499
            	.134
            	-1.985
          

          
            	우울
            	1348
            	1.000
            	3.700
            	1.816
            	.532
            	.270
            	-.384
          

          
            	자아존중감
            	1348
            	1.400
            	4.000
            	2.960
            	.439
            	-.150
            	.089
          

          
            	자아탄력성
            	1348
            	1.500
            	4.000
            	2.850
            	.383
            	.343
            	.664
          

          
            	자아정체감
            	1348
            	1.380
            	4.000
            	2.676
            	.405
            	.225
            	.347
          

          
            	삶의만족도
            	1348
            	1.000
            	4.000
            	2.860
            	.567
            	-.040
            	.384
          

          
            	긍정적 양육태도
            	1348
            	1.100
            	4.000
            	2.951
            	.445
            	-.135
            	.680
          

          
            	또래애착
            	1348
            	1.560
            	4.000
            	3.158
            	.415
            	.173
            	-.151
          

          
            	대학소재지
            	1348
            	.000
            	1.000
            	.309
            	.462
            	.826
            	-1.320
          

          
            	대학구분
            	1348
            	.000
            	1.000
            	.673
            	.469
            	-.738
            	-1.458
          

          
            	등록금 부담정도
            	1348
            	1.000
            	4.000
            	2.821
            	.880
            	-.468
            	-.411
          

          
            	대학 설립유형
            	1348
            	.000
            	1.000
            	.784
            	.412
            	-1.383
            	-.088
          

          
            	진로정체감
            	1319
            	1.250
            	4.000
            	3.047
            	.584
            	-.002
            	-.762
          

          
            	전공만족도
            	1348
            	1.000
            	4.000
            	2.882
            	.529
            	-.597
            	1.339
          

          
            	직업결정
            	1348
            	1.000
            	3.000
            	2.142
            	.703
            	-.205
            	-.973
          

        

        

      

      
        2.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6차 시기 진로정체감과 7차 시기의 전공만족도(r=.171, p<.001)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6차 시기 진로정체감은 7차 시기 직업결정(r=.343, p<.001)과도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차 시기의 전공만족도와 직업결정과의 관계(r=.160, p<.001)도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통
제
변
인
            	1
            	1
            	　
            	　
            	　
            	　
            	　
            	　
            	　
            	　
            	　
            	　
            	　
            	　
            	　
            	　
          

          
            	2
            	-.197***
            	1
            	
            	
            	
            	
            	
            	
            	
            	
            	
            	
            	
            	
            	
          

          
            	3
            	.127***
            	-.640***
            	1
            	
            	
            	
            	
            	
            	
            	　
            	　
            	　
            	　
            	　
            	　
          

          
            	4
            	.126***
            	-.399***
            	.515***
            	1
            	
            	
            	
            	
            	
            	　
            	　
            	　
            	　
            	　
            	　
          

          
            	5
            	.089**
            	-.466***
            	.552***
            	.511***
            	1
            	
            	
            	
            	
            	　
            	　
            	　
            	　
            	　
            	　
          

          
            	6
            	.115***
            	-.592***
            	.605***
            	.466***
            	.374***
            	1
            	
            	
            	
            	　
            	　
            	　
            	　
            	　
            	　
          

          
            	7
            	-.014
            	-.271***
            	.311***
            	.294***
            	.257***
            	.347***
            	1
            	
            	
            	　
            	　
            	　
            	　
            	　
            	
          

          
            	8
            	-.053
            	-.289***
            	.460***
            	.332***
            	.364***
            	.311***
            	.365***
            	1
            	
            	　
            	　
            	　
            	　
            	　
            	　
          

          
            	9
            	-.114***
            	.000
            	.012
            	-.022
            	.006
            	.000
            	.033
            	.013
            	1
            	　
            	　
            	　
            	　
            	　
            	　
          

          
            	10
            	-.017
            	.003
            	.054*
            	.053
            	.031
            	.027
            	-.015
            	.036
            	-.129***
            	1
            	
            	
            	
            	
            	
          

          
            	11
            	-.109***
            	.116***
            	-.146***
            	-.041
            	-.116***
            	-.115***
            	-.069*
            	-.082**
            	.085**
            	-.023
            	1
            	
            	
            	
            	
          

          
            	12
            	-.077**
            	.000
            	-.020
            	.006
            	.021
            	-.036
            	.047
            	.007
            	.152***
            	-.170***
            	.303***
            	1
            	
            	
            	
          

          
            	13
            	.001
            	-.155***
            	.248***
            	.286***
            	.350***
            	.142***
            	.164***
            	.205***
            	.050
            	.065*
            	-.042
            	.014
            	1
            	
            	
          

          
            	14
            	-.012
            	-.241***
            	.255***
            	.195***
            	.205***
            	.291***
            	.178***
            	.164***
            	.084**
            	.055*
            	-.045
            	.005
            	.171***
            	1
            	
          

          
            	15
            	-.068*
            	-.131***
            	.214***
            	.168***
            	.261***
            	.150***
            	.076**
            	.166***
            	-.009
            	.006
            	-.075**
            	.026
            	.343***
            	.160***
            	1
          

        

        
          
            
              * p<.05, ** p<.01, *** p<.001
            
          

          
            1: 성별, 2: 우울, 3: 자아존중감, 4: 자아탄력성, 5: 자아정체감, 6: 삶의만족도, 7: 긍정적양육태도, 8: 또래애착, 9: 대학소재지, 10: 대학구분, 11: 등록금부담정도, 12: 대학설립유형, 13: 진로정체감, 14: 전공만족도, 15: 직업결정
          

        

        

      

      
        3. 매개효과 검증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과 대학생 시기의 직업결정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95, p<.001). 이에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대학생 시기 전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 5>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과 대학생 시기 전공만족도가 대학생 시기 직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을 때,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예측하며, 진로정체감(β=.278, p<.001)과 전공만족도(β=.077, p<.01)가 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과 대학생 시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 시기 직업결정도 정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스트래핑 결과의 하한값은 .001이었고, 상한값은 .016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 
				
          

          
            전공만족도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B
              	S.E
              	
                β
              
              	t
              	R2
              	F
            

          
          
            	진로정체감
            	.086
            	.026
            	.095
            	3.359***
            	.122
            	13.966***
          

          
            	통제
변인
            	성별
            	-.045
            	.029
            	-.042
            	-1.551
          

          
            	우울
            	-.074
            	.037
            	-.074
            	-2.008*
          

          
            	자아존중감
            	.032
            	.050
            	.027
            	.649
          

          
            	자아탄력성
            	-.005
            	.046
            	-.004
            	-.107
          

          
            	자아정체감
            	.054
            	.045
            	.042
            	1.215
          

          
            	삶의 만족도
            	.168
            	.034
            	.179
            	4.988***
          

          
            	긍정적 양육태도
            	.063
            	.035
            	.053
            	1.809
          

          
            	또래애착
            	.021
            	.039
            	.017
            	.544
          

          
            	대학소재지
            	.091
            	.031
            	.080
            	2.984**
          

          
            	대학구분
            	.055
            	.030
            	.049
            	1.825
          

          
            	등록금부담정도
            	-.004
            	.017
            	-.006
            	-.210
          

          
            	대학설립유형
            	-.006
            	.036
            	-.005
            	-.166
          

        

        
          
            
              *** p<.001, ** p<.01, * p<.05
            
          

        

        

        
          <표 5> 
				
          

          
            직업결정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B
              	S.E
              	
                β
              
              	t
              	
                R
                2
              
              	F
            

          
          
            	진로정체감
            	.335
            	.033
            	.278
            	10.068***
            	.166
            	18.576***
          

          
            	전공만족도
            	.102
            	.036
            	.077
            	2.848**
          

          
            	통제
변인
            	성별
            	-.130
            	.037
            	-.092
            	-3.493***
          

          
            	우울
            	.046
            	.048
            	.035
            	.967
          

          
            	자아존중감
            	.122
            	.064
            	.076
            	1.900
          

          
            	자아탄력성
            	-.043
            	.060
            	-.023
            	-.716
          

          
            	자아정체감
            	.218
            	.058
            	.126
            	3.766***
          

          
            	삶의 만족도
            	.045
            	.044
            	.036
            	1.027
          

          
            	긍정적 양육태도
            	-.085
            	.045
            	-.054
            	-1.881
          

          
            	또래애착
            	.046
            	.051
            	.027
            	.911
          

          
            	대학소재지
            	-.082
            	.040
            	-.054
            	-2.057*
          

          
            	대학구분
            	-.038
            	.039
            	-.025
            	-.960
          

          
            	등록금부담정도
            	-.044
            	.022
            	-.055
            	-2.017*
          

          
            	대학설립유형
            	.063
            	.047
            	.037
            	1.351
          

        

        
          
            
              *** p<.001, ** p<.01, * p<.05
            
          

        

        

        
          <표 6> 
				
          

          
            매개변수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직업결정의 매개 효과
          
          

        

        
          
            
              	매개변수
              	B
              	
                β
              
              	S.E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공만족도
            	.007
            	.009
            	.004
            	.001
            	.016
          

        

        

        
          
          

          <그림 2> 
				
          

          
            진로정체감과 직업결정 간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 전공만족도와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 직업을 결정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공만족도가 매개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 2010)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은 대학생 시기의 전공만족도와 직업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은 대학생 시기의 전공만족도와 직업결정 각각의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이송미, 조지현, 2015; 정영미,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학 선택 이전의 전공에 대한 개인적인 흥미가 전공 학업에 대한 호감과 관련되어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결과(강정원, 2018)와도 같은 맥락을 지닌다. 그리고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직업결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많은 선행연구들(김주석, 2019; 윤영란, 2009; 이은경 외, 2019; 이응택, 최재혁, 2017)과도 일치한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서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의 직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이 미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권재기, 김진호, 2011)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흥미, 적성, 목표 등 내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진로교육과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만족스러운 진로상담을 통해 대학 진학에 있어서 전공선택과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의 내적 선택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요인의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해를 통해 대학에서의 전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교육과 상담에서 본인의 흥미, 적성, 목표, 가치관 등의 내적 선택 기준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직업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현명하게 전공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공만족도는 직업결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시기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현숙, 2019)와 일치한다. 이는 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대학에서의 중도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학업적 흥미와 관련된다. 선행연구들은 전공과 흥미의 일치가 전공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박희인, 구자경, 2011). 박수진, 구영애, 오윤자(2017)는 전공이나 학업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한 대학생들이 자신이 소속된 대학을 좋아하고 적응하고 있으며 진로 변경 의사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전공 흥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 학업에 관한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학과 전공에 대한 안내, 교과목과 전공과의 연관성, 전공에서의 구체적 직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 시기 전공만족도가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과 대학생 시기 직업결정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진로정체감 확립이 대학생 시기의 전공 만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직업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종단적으로 대학에서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안정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 전공 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 준비, 선후배와의 관계 형성, 동료들과의 워크숍, 교수와의 관계 촉진 등 자신의 전공에 대해 준비하고 만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기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상담 그리고 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진로정체감은 하나의 사건이기보다는 발달적인 측면에서 지속성을 갖는다. 이은경 외(2017)는 청소년기 진로정체감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낮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진로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대학생 시기의 취업이나 진로활동과 더불어 진로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대학생 시기의 직업결정에 있어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진로정체감과 직업결정이라는 변인 간 관계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는 시기에 초점을 맞춰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이 대학생 시기의 직업결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과 대학생 시기 직업결정 간 관계에 있어 전공만족도가 이를 매개하는 효과를 밝혀냈다. 이는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직업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형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대학생 시기에도 진로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정체감 수준을 발전시키는 것이 직업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대학 내 학과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 전공만족도에 일반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단순히 학과나 학부의 소속에 대한 만족에 국한되기보다는 교수-학생 간 관계와 교과 내용과 교육과정 구성 등의 교과만족 등 좀 더 확장된 범위에서 전공만족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 2010) 자료를 통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과 대학생 시기 전공만족도가 직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직업결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을 연구하고자 했는데,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 형성 수준에 따라 같은 대상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직업결정 수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결정과 진로 결정을 구분하지 않았다. 실제로 진로는 개인이 직업을 가지기 이전부터 직업에서의 은퇴까지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생애 진로 발달 과정에 있어 더 포괄적이고 확대된 의미(Norman et al, 2017)를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직업결정 여부만이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어 한 문항만으로 직업결정 여부를 판단하였던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과 직업결정에 대해 더 세분된 정리를 하여 이를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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